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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칼럼

서울구치소로부터의 편지

손승환｜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부장

* 편집자 주 --------------------------------------------------

지난해 말 손승환 동지가 법정 구속되어 8개월 징역을 살고 있다. 손동지는 한나

라당이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하던 2009년 7월 22일 국회 앞 집회에 참석했다. 그

런데 손동지는 집회 중에 수상한 행동을 보이며 집회 참석자들의 사진을 찍는 

사람을 발견했다. 손동지는 그에게 사복경찰인지를 물으며, 불법 채증을 중단할 

△ 손승환 동지가 법정 구속된 2011년 11월 25일 오전 10시, 미디어법 총파업 2심 선고 공판 직후 

함께 재판을 받고 나온 최상재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판결에 대한 생각을 말하고 있다.  특히 뒤

이어 소감을 밝힌 노종면 전 언론노조 YTN  지부장(왼쪽 첫 번째)은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날치기했던 7월21일 민주노총 손승환 씨가 거리집회에 참가하고 집회참가자들을 채증한 경찰

관의 카메라를 회손했다고 해서 법정구속되었는데, 어처구니가 없다. 같이 재판을 받은 사람으

로서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아프기 그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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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경찰이 아니라고 발뺌했고, 손동지와 한동

안 승강이를 벌였다. 

그 며칠 뒤인 8월 6일, 골목길에 잠복 중이던 경찰은 손동지를 급습하여 강제 연

행했다. 경찰이 붙인 죄목은 집시법 위반에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은닉죄 등이

었다. 손동지와 승강이를 벌인 사람은 사복경찰로, 경찰의 카메라를 훼손했다는 

어이없는 내용이었다. 1심 재판에서 손동지는 징역 8개월에 벌금 50만 원을 선

고받았고, 지난해 말 11월 항소가 기각되면서 곧바로 법정 구속되었다. 재판부

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실형으로 인한 도망 염려로 구속한다”고 밝혔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억울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손승환 동지는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동료들을 걱정하며 밝게 생활하고 있다. 『사회운

동』은 손승환 동지의 근황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

상훈 형께 

일요일 오후 햇살이 참 따뜻합니다. 이곳도 일요일은 쉬는 날이라 여유롭

습니다. 다른 동지들은 주말도 이런저런 일로 바쁠 텐데 저만 편하게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잘 지내시는지요? 아직까지 일교차가 큰데 건강 잘 챙기고 있으신지요? 형

이 부탁하신 기관지에 실은 편지는 아무리 머리를 굴려 봐도 힘드네요. 기관지

에 담을 만한 내용이 잡히지 않습니다.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런저런 할 말이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편

지 한 장 제대로 쓰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워낙 글 솜씨가 없기도 합니

다. 

이곳에서는 시간이 번개처럼 지나갑니다. 운동 30분하는 것과 면회하느라 

왔다 갔다 하는 게 한 시간정도 걸리는데요. 그 일을 빼면 하루 종일 2평도 안 



199

되는 방안에만 있는데, 저녁에 이불을 펼 때가 되면, “참 번개같이 하루가 또 갔

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책 읽고, 밥 먹고, 면회 부르면 나갔다 오고. 그러다

보면 별로 하는 일도 없이 시간이 너무 잘 가서 신기합니다. 그러다보니 제 형

기는 벌써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벌써 4개월을 여기 있었습니

다. 

여기서도 매일노동뉴스를 받아 봅니다. 뉴스를 통해 읽은 총선 결과는 뭐

라고 표현하기 정말 뭐한 찹찹한 마음이 듭니다. 야권연대니, MB심판이니, 정

권교체니 하는 말들도 불편했고, 신자유주의 세력의 꽁무니만 쫓아다니는 것

처럼 보이는 진보정당도 이제 결코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준 총

선인 것 같습니다. 이제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더 이상 철지난 ‘MB심판’에 매

몰되지 말고,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제 문제점들을 짚어내고, 노동자 민중들이 

주체가 되는 투쟁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을 보니, 당장 이번 

총선 평가를 다들 어떻게 하고 있을지 대략 예상되는 바가 있어, 걱정이 앞서

고 우려가 깊습니다. 

민주노총의 계획대로라면 제가 출소하고 나면, 바로 8월 총파업에 돌입해

야 하는 건데요. 꼭 투쟁현장을 여기저기 신나게 뛰어다닐 수 있으면 좋겠습

니다. 그렇게 뛰어다니려면 여기서 찐 뱃살도 좀 빼고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

니다. 너무 많이 앉아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요즘엔 자주 서 있으려고 하고, 짧은 

운동시간에 최대한 뛰어 보려고 노력중입니다. 우리의 투쟁이 한번 모이면 잘 

흩어지지 않아야 할 텐데, 제 뱃살만 잘 모이는 건 아닌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사회진보연대 다른 동지들께도 안부 전해주시고, 항상 즐거운 생활과 활동

을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012년 4월14일 승환 드림.


